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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5. 21. 토. 1928 년 작품 감상 

 
LES AMOUREUX, 1928, SOLD FOR $28,453,000 AT SOTHEBY'S IN NOVEMBER 2017. 

 



오월, 오월~ 오월이 막바지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인 듯도 

착각할 정도인 듯했지만, 그래도 오월은 오월이고, 연인의 계절이다. 

 

1928 년 샤갈 작품 연인 Les Amoureux 속에 그 연인과 오월이 함께 있다. 

그 당시 샤갈에게도 오월은 사랑 그 자체였다. 시선을 사로잡는 색의 

향연도 마치 연인처럼 쌍쌍이다. 퍼플과 레드, 블랙과 그린, 블루와 화이트. 

이보다 더 오월 연인을 풍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붉은 장미와 푸른 하늘, 짙은 녹음이 그간 오월의 삼색이었다. 하지만 

샤갈은 달랐다. 벨라를 향한 사랑의 방정식으로 퍼플은 남다른 샤갈만의 

언어였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사랑의 언어로서 퍼플은 밤과 낮을 경계하지 않고 

매일매일 신비롭고 몽환스럽고 설렘과 애틋함이 오롯이 배여 있다.  

 

그 퍼플 속에 벨라의 얼굴을 자리하게 하고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오직 

벨라! Only You!'를 상징한다고 해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벨라의 품을 파고드는 샤갈의 눈빛과 입술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부럽거나 질투심이 일지는 않는다. 

마치 내가 벨라 품 속 샤갈 같고, 마치 그 사람 품 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던 그날 밤 그 시간이 작품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참 아늑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웠다. 내 기억을 물고 한 마리 새가 

달을 향해 날아오른다. 조만간 그 사람 소식을 내게 들려줄 것 같다. 

 

 

 

 

 



Epilog 

 

 

이번 H갤러리 에필로그는 뜬금없지만 EBS이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내 모습을 자랑삼고 싶기 때문이다. 아, 그런데 부끄

럽고 면구스럽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내게 또 있을까 싶어 H갤러리 독자 분

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일에 대한 여차저차 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다고 한다. 그럼 이런 말이 뒤따른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다. 기회는 운이다. 이 세 말에 대고 이견을 

대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게 이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것이다. 내게 그 

기회가 우연히 운 때가 맞아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일이 있기 

때문이다. 

 

#EBS 가 MZ 세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내:일을 여는 

인문학을 기획하고 있을 때가 2021 년 7 월 즈음이었다. 무료하고 무더운 

그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https://www.youtube.com/embed/ooTDu7EYErM?feature=oembed


"여기 EBS 내일을 여는 인문학 프로그램 000 작가입니다"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요지는 간단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논리와 문제 

해결 그리고 일'이라는 주제로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한데 3 주 후 출연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초겨울 총 네 편(각 25 분) 촬영을 마쳤다. 얼마나 

허둥댔던지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집에 도착해서야 알고는 다시 

촬영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즘에야 제정신을 차렸다. 

 

공중파 방송국이 일하는 체계와 시스템은 놀라웠다. 9 대 카메라 앞에 선 

나를 위해 CP · PD · 스태프 움직임은 일사불란했고, 차근차근도 했다. 

어리둥절한 사람 한 명은 나였다. 불라 불라 말을 하면 스태프는 좋은 

내용입니다. 잘 하셨어요. 처음 아니시죠!라는 말로 너스레를 떨며 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멋지게 포장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점이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녹화를 마치고 방영일이 미정이라는 말이 조금 신경이 쓰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 모두가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연구자이고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지레 겁먹고 나는 잘리겠지 싶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들어온 

우연한 이 기회는 내게 영광을 안겨 주었다. 2022 년 6 월 22 일 수요일과 

23 일 목요일 이틀간 방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EBS 플러스2 본방 

 

1차시: 수, 22:00 ~ 22:30 

2차시: 수, 22:30 ~ 23:00  

3차시: 목, 22:00 ~ 22:30 

4차시: 목, 22:30 ~ 23:00 

 

EBS 2TV 본방 

 

1차시: 수, 23:45 ~ 24:15 

2차시: 수, 24:15 ~ 24:45  

3차시: 목, 23:45 ~ 24:15 

4차시: 목, 24:15 ~ 24:45  

 

[PLUS2] 토 오전 7시(재)[PLUS2] 토 오전 7시30분(재)[PLUS2] 토 오전 8시

(재)[PLUS2] 토 오전 8시30분(재)[PLUS2] 일 오전 7시(본)[PLUS2] 일 오전 

7시30분(재)[PLUS2] 일 오전 8시(재)[PLUS2] 일 오전 8시30분(재) 

 

 

방영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이 기회가 우연히 

내게 들어온 데에는 2017년 시작한 문제해결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300여 

명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분들의 노고를 내가 단독으

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다.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면구스러운 부탁이겠지만 여러분, 본방 사수! 시청률 기록을 세워 주십시오! 

조회 수도 함께 올려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매월 [H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 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의 달, 경건한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